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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경총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2025. 1. 20.  (총8쪽)

『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』 결과
·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, ‘6일’ 휴무

· 68.4%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
· 66.7% 기업, 올해 설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

· 가장 큰 실적 부담 요인은 ‘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’(34.2%)

■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, ‘6일’ 휴무

   ‘9일 이상’ 휴무는 20.0%

 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김광수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

「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부산지역 설 휴

무 실시 기업의 42.5%는 ‘6일’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(1.25), 일요일(1.26), 임시공휴일(1.27)과 설 공휴일 3

일(1.28~30)이 이어지면서,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가 ‘6일’간 휴무하는 

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‘5일 이하’ 30.0%, ‘9일 이상’ 20.0% 순으로 조사

되었고, 그 외 ‘8일’ 5.0%, ‘7일’ 2.5%로 조사되었다.

[ 그림 1 ] 2025년 설 휴무 일수 분포

부산시 동구 조방로 14 (범일동) 동일타워 11층  T.051-647-0441
(양정사무소)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양정타임스퀘어 12층 T.051-647-0452



- 2 -

 ‘5일 이하’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‘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, 납기 준

수 및 매장 운영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’ (58.3%)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.

 일반적인 휴일인 6일을 초과해 ‘7일 이상’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‘근로

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’(37.5%), ‘일감이나 비용문제 보다도 단체협약, 취업규

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’(29.2%) 순으로 응답하였다.

■ 68.4%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

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8.4%로 조사되었다.

 업종별로는 제조업 71.4%, 비제조업 60.9%가 지급 예정으로 응답하였고, 기

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0.0%, 중소기업 64.4%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

으로 조사되었다.

 설 상여금 지급방식은 ‘정기상여금으로 지급’(67.8%)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

고, ‘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상여금 지급’(28.6%), ‘정기상여금 및 별도 상

여금 동시 지급’(3.6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[ 그림 2 ] 2025년 설 상여금 지급 비율

■ 66.7% 기업, 올해 설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

 조사 기업의 66.7%는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전년에 비해 ‘악화되었다’고 응

답하였다.

 세부적으로는 ‘매우 악화’ 19.8%, ‘다소 악화’ 46.9%로 나타남. ‘비슷한 수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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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는 응답은 24.7%로 나타났으며, ‘다소 개선’ 8.6%, ‘매우 개선’ 0.0%로 조

사되었다.

[ 그림 3 ] 2025년 설 경기 상황

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37.5%가 

‘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’으로 전망했고, ‘상반기보다 하반기 

경기가 더 안 좋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32.5%, ‘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

좋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30.0%로 나타났다.

■ 가장 큰 실적 부담 요인은 ‘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’(34.2%)

 2025년 기업의 실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‘제

품(서비스) 수요 부진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4.2%로 가장 높았다.

 그 다음으로는 ‘원자재 가격 상승’(27.6%), ‘누적된 인건비 상승’(23.7%), ‘높

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’(9.2%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※ 첨부 : 『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』 결과 (5쪽) 1부. 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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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』 결과

1
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, ‘6일’ 휴무
‘9일 이상’ 휴무는 20.0%

  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김광수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09개사를 

대상으로 「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

과,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는 ‘6일’간 휴무하

는 것으로 조사됨.

  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(1.25), 일요일(1.26), 임시공휴일(1.27)과 

설 공휴일 3일(1.28~30)이 이어지면서, 설 휴무 실시 기업의 

42.5%가 ‘6일’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남. 

   다음으로 ‘5일 이하’ 30.0%, ‘9일 이상’ 20.0% 순으로 조사되었

고, 그 외 ‘8일’ 5.0%, ‘7일’ 2.5%로 조사됨.

[ 그림 1 ] 2025년 설 휴무 일수 분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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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‘5일 이하’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‘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

나, 납기 준수 및 매장 운영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’ (58.3%)를 

가장 많이 응답함.

   일반적인 휴일인 6일을 초과해 ‘7일 이상’ 휴무하는 기업은 그 

이유로 ‘근로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’(37.5%), ‘일감이나 비용문제 

보다도 단체협약,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’(29.2%) 순

으로 응답함.

2 68.4%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

 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8.4%로 조사됨.

   업종별로는 제조업 71.4%, 비제조업 60.9%가 지급 예정으로 응

답하였고,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0.0%, 중소기업 64.4%가 

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조사됨.

[ 그림 2 ] 2025년 설 상여금 지급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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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설 상여금 지급방식은 ‘정기상여금으로 지급’(67.8%)하는 경우가 

가장 많았고, ‘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상여금 지급’(28.6%), 

‘정기상여금 및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’(3.6%) 순으로 조사됨.

3 66.7% 기업, 올해 설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

  조사 기업의 66.7%는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전년에 비해 ‘악화되

었다’고 응답.

   세부적으로는 ‘매우 악화’ 19.8%, ‘다소 악화’ 46.9%로 나타남. 

‘비슷한 수준’이라는 응답은 24.7%로 나타났으며, ‘다소 개선’ 

8.6%, ‘매우 개선’ 0.0%로 조사됨.

[ 그림 3 ] 2025년 설 경기 상황

  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

의 37.5%가 ‘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’으로 전망

했고, ‘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

32.5%, ‘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

30.0%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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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가장 큰 실적 부담 요인은 ‘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’(34.2%)

  2025년 기업의 실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

에 대해 ‘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4.2%로 

가장 높았음.

   그 다음으로는 ‘원자재 가격 상승’(27.6%), ‘누적된 인건비 상

승’(23.7%), ‘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’(9.2%) 등 순으로 

나타남.

[ 그림 4 ]  2025년 실적 달성 부담 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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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사 개 요
  

1. 조사목적

   본 조사는 부산지역 기업의 설 휴무 계획과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조

사함으로써 개별기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조사범위 및 대상

   부산지역 주요기업 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3. 조사기간

조사기간 : 2025년 1월 9일 ∼ 1월 15일 

4. 조사방법

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다.

5. 조사내용

(1) 설 휴무일수

(2) 설 상여금 지급 여부

(3) 설 상여금 지급 방식

(4)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

(5) 상반기, 하반기 경기상황 전망

(6) 올해 실적 달성 부담 요인

6. 설문회수현황

(단위 : 개)

전     체 109

규모별
대기업 20

중소기업 89

산업별
제조업 68

비제조업 41


